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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용 빙초산 안전사고 “요주의”
소비자보호원, 경고․주의 안전표시 미흡 … 판매제한 건의키로

식용으로 많이 사용되는 빙초산이 시중에서 별다른 제약없이 유통되고 있어 안전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외국에서는 빙초산이 유해물질로 특별 관리되고 있는 반면 국내에서는 대다수가 안전표시조차 제대로 

돼있지 않아 유아나 어린이들의 화상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2월15일 “시중에 유통되는 빙초산 29개 제품에 대해 안전표시 여부를 조사한 결과 모든 

제품이 안전마개, 경고그림 등 소비자들에게 위험성을 알리는 별도의 부착물이 없었다”고 밝혔다. 

특히, 4개 제품은 주의․경고 표시를 전혀 하지 않았으며, 일부 표시한 제품도 작은 글씨로 표기하고 있어 

실제로 알아보기 힘든 것으로 조사됐다. 

빙초산은 의약품, 향료, 염료 등에 사용되는 초산 99%의 물질로 단무지, 피클 등 절임류 식품이나 합성식초

를 만드는데 이용되며 한번에 60-70㎖ 이상을 마시면 사망할 수 있는 위험물질이다. 

이에 따라 미국,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대용량 포장으로만 판매하고 위험을 알 리는 경고문구와 그림표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식품첨가물인 경우 보관과 사용 방법만 표시하면 되고 위험 표시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이 없고 슈퍼마켓에서 소량으로 일반 소비자들에게 직접 판매하고 있다. 

소비자보호원 관계자는 “지난 2년간 접수된 빙초산 관련 위해정보 10건 가운데 5건이 유아 화상사고였으며 

가정에서 일반 식초와 같이 보관하고 있어 특히 유아나 어린이들의 사고위험이 높다”고 강조했다. 

소보원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빙초산의 슈퍼마켓 판매 와 소용량 판매를 제한하는 동시

에 경고표시 기준을 강화해줄 것을 건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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